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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다르게 생각하라(Think different)’는 애플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애플 제품에 사용한 광고 문구

로써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해고된 지 12년 만에 애플로 돌아왔을 때 이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기 때

문에 그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다.

평소 개혁과 혁신에 관심이 많아 이런 주제에 관한 책을 구입한다. 지난 3월에 책장을 스캔하다가 몇

년 전에 구입한 혁신에 관한 책을 발견하였다. 책을 읽어 보고 많은 영감을 받아 연구원들에게 일독을

권한 적이 있었다. 이 책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과 기업들에 대해 오랜 연구를 한 결과

개인과 조직이 생각을 다르게(Think different) 하려면 행동을 다르게(Act different) 해야 한다고 주장하

고 있다.

책에서는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와 같이 다르게 생각하고, 다르게 행동한 많은 혁신가를 소개

하고 있지만 시쳇말로 넘사벽(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)이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가슴은 뛰는데

행동으로 쉽게 옮겨지지 않는다. 오히려 필자가 1여년 전에 관심을 가지게 된 M.tree라는 비영리단체 최

영환 대표의 이야기는 이 시대 청년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만큼 감

동적이고 우리의 손발을 꿈틀거리게 할 만큼 피부에 와 닿는다.

그는 한동대학에 다니면서 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도전하지 않는가!(Why not change the world!)

라는 슬로건에 도전을 받았다. 인터넷도 휴대폰도 되지 않는 최전방 군대에서 청년들에게 삶의 지침을

알려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책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오랜 기간 동안 우유곽에 편지를 써서 명사들

에게 강의를 요청했다.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28인의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청년들에게 주는 인생

의 지혜가 담긴 강연들을 엮어 ‘우유곽대학을 빌려 드립니다’라는 책을 발간하였다.

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세계적으로 생각하고, 세계적으로 행동하는(Think global,

Act global) 것이었다. 1년에 1개월만 한국에서 일하고, 6개월은 뉴욕, 3개월은 파리와 런던, 2개월은 아

프리카, 중남미, 동남아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고 있다. 세계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전문 인력의 재능 기

부를 받아 개발도상국의 창조적이고, 자주적이고,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꿈을 가

지고 무일푼으로 뉴욕으로 날아가서 M.tree를 설립하였다.

2011년 서아프리카의 베냉(Benin)에서 붓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기 위해

미술 교육 프로젝트를 최초로 진행하였다. 그 외에도 염색이나 스케치 등의 패션 디자인 교육 프로젝트,

흙과 재생용품을 이용한 친환경 건축 기법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는 건축 프로젝트, 노래를 가르치

는 오페라 프로젝트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.

지난 1,000년 동안 한반도의 변방에 머물러 있던 제주가 대한민국 발전의 진원지가 되고 있을 뿐만

아니라 제주가 추진 중인 카본프리아일랜드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하였다. 다르게 생각하고,

세계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르게 행동하고, 세계적으로 행동하여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은 물

론이고 세계인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.


